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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언론인협회 오찬 - 2018.4.13. 국무총리 서울공관

김소영, 전용창 회장님을 비롯한 해외 한인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9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런

날 해외 한인 언론인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이 그냥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독립 운동하는 기분으로 해

외에서 언론활동 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을 3년 2달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에는 비교할 바 아니지만, 해외에서의 취재 보도가

얼마나 어려운가 게다가 사업으로서의 성격도 있는 언론, 해외

에서 한인을 상대로 하는 언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2중 3중의 어려움을 여러분께서 마주하시면서도 잘 견뎌주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나 국외나 세계적으로 언론은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신문의 날에 인용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헤겔이 1770년부터 1831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헤겔이 생전에 이런 얘길 했습니다. 인생을 인도하는 원천으로서

또는 권위로서 종교가 했던 역할을 뉴스가 대체할 때, 그 때 그

사회는 근대화되는 것이다, 이 말을 1831년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했습니다. 중세시대 종교가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고 또 삶을

영유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역할이 있었는데, 그 역할을

뉴스가 대체했을 때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됐다 이런 뜻

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뉴스마저도 중세가 끝날 무렵의 종교 같은 상황에

점점 처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덜 믿고, 덜 영향 받기

시작하는 시대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중세

시대 종교를 순종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뉴스를 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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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평가하고

때로는 선별하고 때로는 감시하는 시대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말하자면, 경영의 위기는 진작부터 왔지만 신뢰의 위기까지도

지금 오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언론계 불멸의 격언인, ‘논평은 자유지만

사실은 신성하다’는 것으로 돌아갈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자신도 진실을 보도한다고 노력했지만 늘 실패하곤 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오보를 내고 괴로워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법관이셨던 어느 분이 회고록에 쓴 바에 따르면, 미국

최고재판소인 대법원마저도 ‘진실의 70%를 가리면 성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물며 기자 혼자 뛰어다니며 몇 사람 만나 듣고

쓰는 것이 과연 진실의 몇 %일 것인가, 그걸 보도하지 않을 순

없지만 늘 그런 두려움, 진실 앞의 겸손함 이런 걸 가져야 하지

않을까, 저도 21년을 신문 기자로 살았고 그 것으로 밥을 먹고,

자식을 키웠던 사람으로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민 사회의 소식, 조국의 소식 이런 게 여러분께서 주로

취급하시는 분야일 텐데 어느 쪽도 재밌게 해주시고, 교민사회에

많은 보탬이 되는 뉴스와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